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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AIS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CC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

CDS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s)

EEZ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FAO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bbreviations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KDE 핵심정보요소(Key Data Elements)

STS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UVI 선박 고유식별번호(Unique Vessel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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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한국은 EU,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이며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다.1 1인당 소비하는 수산물이 연 70kg 에 
달하는데,2,3 이는 일본 46kg, 미국22.3kg임을 고려하면 수산물이 우리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4

한국은 수입 수산물 관련하여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일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측면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억제할 만큼 보호벽이 강력하지 않다. 이로 인해 IUU 어업 관련 
수산물이 우리나라의 규제망을 피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수산물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IUU 어업지수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5 베트남은 2017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부터 IUU 어업국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6 EJF조사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어선에 만연한 인권 침해 참상이 드러난 바 있다.7,8 
  
IUU 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다양성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꼽힌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중 대표적인 무역장치로는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CDS)와 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STS)가 있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했고,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을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의 
형태로 이력을 관리한다. 2017년 원양산업발전법상 어획증명제도(CDS)를 도입하여 영상가이석태, 긴가이석태 및 꽁치 등 3개 어종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외국 정부에 어획증명서(CC) 발급을 요구했다. 또한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이력관리 의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상 21개 수입 어종에 
대해 이력 신고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행중인 CDS는 당시 국내외적 
압력에 의해 어종을 선정했기에, 이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위험성 있는 수입 수산물을 걸러내기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EJF는 심도 있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에는 4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IUU 어업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된 수산물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 수입된 사례 145건을 제시한다.
 
 
｜현재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4가지 문제점과 실제 사례

• 어획증명제도(CDS)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STS)에 필수 정보 누락 
     
수산물 공급망의 전 단계를 추적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핵심정보요소
(KDE)라고 불리는 육하원칙에 따른 위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EJF등 국제 NGO는 국가 수준 및 다자협정간 CDS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17개 KDE를 발표했다.9 그러나 EJ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CDS상 KDE는  EU, 미국, 일본 등 다른 시장 국가에 비해 뒤쳐져 17개 
KDE 중 5개(30%)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2개 KDE 중 6개는 보완이 필요한 한편, 6개는 아예 빠져있다. 빠진 6개 KDE
는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IRCS), 제품 유형, 양륙항, 가공장소, 어구에 관한 정보이다. 또한 수입 STS는 국내 
수산물 이력제에서 요구하는 KDE의 절반 수준만 요구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수산물이 쉽게 국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사례: 한국 어획증명제도(CDS)의 KDE 가 누락되어, 2022년 2월 25일 대만 정부로부터 불법어업 행위로 처벌받은 대만 선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만산 꽁치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간 12건이나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  

• 과도하게 간편화된 간편어획증명서 허용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 및 영상가이석태)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 수입시 확인하는 간편어획증명서는 요구 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IUU 어업과 관련이 있는지, 위조 문서인지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지인들의 IUU 어업과 저인망으로 이뤄지는 생태 파괴적인 조업 방법 
등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실을 반영한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사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시에라리온에서 조업하는 2척의 트롤 어선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가이석태 및 긴가이석태가 총 34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이 2척의 트롤어선은 모두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무단 조업, 대형 
어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상에서 카누로 옮겨서 현지인이 잡은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다양한 IUU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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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적용 범위

핵심정보요소(KDE)가 아무리 충분해도, 적용 어종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CDS 
적용 어종 및 수입 STS가 적용되는 어종은  2021년 수입금액 기준 각각 2.1%와 12%에 불과했다. EJF 조사 결과, 한국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CDS 어종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 2021-2022년간 한국은 한 중국 선사이자 수출업체로부터 참치 및 참치 유사종 8건을 수입했는데, 이 중국업체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IUU 어업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가나 국적 선박의 실소유주이다. 이 선박은 촘촘한 그물망 등 금지된 어구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고, 어획량 보고를 부정확하게 한 혐의로 처벌되었다. 한편, 각각 중국, 러시아 및 이탈리아 선박으로부터 참치 
및 유사종(39건), 명태(29건), 오징어(10건) 및 가자미(13건)등이 91건 수입됐는데 이 수산물은 IUU어업 및 관련 강제 노동, 인권 
침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투명성 부족

CDS상 정보는 일반공개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상 정보도 국내 수산물 이력제와 달리 일반인에게 
비공개이다.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합법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포장지 라벨에 적힌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자세한 사항은 3.2 참조). 소비자의 신뢰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4가지 주요 문제점과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한국의 느슨한 규제망과 산발적인 관리망을 통해 IUU 어업과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고위험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쉽게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한국은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규제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EJF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인권 침해 관련 수산물이 퇴출되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정부는 투명성과 추적성 
강화를 위해 먼저,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에 필요한 모든 핵심정보요소 즉 KDE(key data elements)를 확대하고, 어선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추적을 확장하며,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수산물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 감천항 (출처:https://www.kogl.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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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전 세계 수산자원은 35.4%가 남획되었고, 57.3 %가 최대치로 개발되어 수산자원의 7%만 보전된 상태이다.10 이러한 심각한 고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IUU 어업이다.11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및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산자원에 의존도가 크고 취약한 연안 공동체의 생계를 위협한다. 전 세계 수산물의 약20%가 불법으로 어획 및 판매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가치는 USD 260-500억불(36-69조원)로 추정된다.12 

IUU 어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세계 수산물 공급망이 워낙 불투명하여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에서 외부와 단절된 조업 
환경,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는 수산물 공급유통망 구조로 인해 어선과 어획물, 시장 진출 경로 및 실질적 소유주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힘들다. 수산물 추적 이력 정보가 없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IUU 어업 결과물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어업 종사자들은 대개 부대 비용이 들지 않기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입되면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IUU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산물이 국내 유통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철저한 이력 추적성 관리는 IUU 어업 근절 뿐 아니라 원산지를 둔갑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 및 조치할 
수 있다.13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최대 시장국들은 이러한 수입 수산물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를 통해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 개인 또는 유통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어획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위험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3년 연속 수산물 안전성(63%) 다음으로 수산자원 보전(56%) 및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2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14 국가 차원의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는 대표적으로 어획증명제도(CDS)와 수입 수산물유통이력제(STS)를 통해 이뤄지며, 이 
두 가지 규제를 통해 수입 수산물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한국의 수산물 수입 현황,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정 - 어획증명제도(CDS)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STS)
를 분석하고, 4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 이 문제점으로 인해 IUU 어업 및 노동 착취로 어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유통된 실제 사례 145건을 공개한다. 마지막 제언사항에서는 한국이 주요 수산물 시장국으로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추적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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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 수입 현황 및 이력추적 관리규정

 

3.1. 수산물 수입 현황

한국은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2021년 기준 132개국으로부터 총 6.4백만톤, 62억불 어치를 수입했다.15,16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등이며 상위 5개국이 수입액의 67%를 차지한다.17 이 중 상위 3개 국가는 IUU 어업 측면에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 한국 수산물 수입 (2021)  단위: 톤, 천미불 

교역국 중량
(톤)

금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2021년 수입액 기준)

대세계 6,374,806 6,182,432 100% 새우, 연어, 명태, 게, 오징어, 문어

상위 5개국 1,733,008 4,156,694 67%

1 중국 902,027 1,300,876 21% 낙지, 냉동조기, 냉동오징어, 냉동꽃게

2 러시아 489,709 1,219,826 20% 명태, 대게, 게, 대구

3 베트남 173,485 808,389 13% 냉동새우류, 쭈꾸미, 조제새우류, 냉동 명태연육

4 노르웨이 93,888 575,974 9% 대서양 연어, 태평양 연어, 고등어

5 미국 73,900 251,629 4% 명태냉동연육, 어분, 넙치류, 냉동 명태

출처: 한국수산자료포털(www.fips.go.kr)

 
|  1위 교역국 - 중국 

세계 최대의 어선단을 보유함과 동시에 2021년 기준 IUU 어업 지수 1위 국가이다.18 실제로 20년간 불법어업 및 관련 범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19 EJF 도 공해 및 취약한 개발도상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상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와 불법어업간 밀접성이 세계적으로 공개했다.20 더불어,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IUU 어업의 피해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해 EEZ 및 동해에서 심각한 불법어업 행태는 익히 알려져 있다.21

 
|  2위 교역국 - 러시아

러시아는 2021년 세계 IUU 어업 지수 2위 국가이며, 국제 규정 이행 미준수 및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 미비가 주요 득점 요인으로 
꼽혔다.22 러시아의 대게 관련 만연한 불법어업 행태 보고서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23 RFMO 에서도 러시아 국적의 문제 
선박에 대해, 러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은 격년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IUU 보고서에 2017년과 2021년 러시아를 IUU 
국가 목록에 등재했다.24

 
|  3위 교역국 - 베트남

베트남은 유럽연합(EU)로부터 IUU 어업 관리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베트남 IUU 관련 법 규정 부재와 자국 선박 모니터링 및 관리 미흡이다.25 EJF보고서에도 베트남 새우 생산과 관련하여 아동 노동 
및 인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26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모두 IUU 어업과 연관이 높은 ‘고위험국'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국으로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 수입 수산물 추적성 관리 제도를 정리 및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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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 

이력추적은 일반적으로 어획, 양륙 및 가공에서 최종 판매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수산물을 추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력추적 관리 도구는 어획증명제도(CDS)와 수산물이력제(STS)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IUU 어업 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 관리한다.27 

이력추적 관리 규정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28”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29" 및 “CDS에 대한 자발적 지침30” “어업 규정 준수를위한 수산물 이력추적31”이 있다. 국내법에서는 어획증명제도
(CDS)는 원양산업발전법,3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imported STS)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을 
따른다.
 

어획증명제도(CDS): 해양수산부는 2017년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등 3개 어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CDS를  채택했다.34   
우리나라가 2015년 EU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이 CDS 도입 계기였다. 당시 해수부는 IUU어업에 취약하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품목 즉, 서아프리카 
민어류를 대상으로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10년전, 예비 IUU 어업국 지정되었던 것은 2010년부터 한국의 일부 원양어선들이 
서아프리카, 특히 시에라리온에서 민어류(일명 ‘침조기’)를 불법 어획했다는 증거를 EJF가 EU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35,36 꽁치는 2016년 IUU어업에 연루된 대만인과 대만인 소유의 바누아투 국적 꽁치 봉수망 어선 약 90척이 꽁치 어획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이후 CDS 어종에 포함됐다.37

CDS 절차는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있는 입항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어획증명서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첨부 제출하면,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수출국의 어획증명서 또는 간편어획증명서를 확인한다.38  
어획증명서를 미첨부하거나 부족한 경우, 수품원은 그 선박의 입항 또는 양륙을 거부할 수 있다.39

수산물 이력제(STS): 수산물 이력제는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와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근거 법률도 다르다.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는 2008년 해수부가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40  
소비자들은 수산식품 패키지에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통해(아래 그림1 참조)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로 상품명, 생산지, 유통업체 및 
가공 공장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41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는 의무 신고 어종 2종인 생굴, 굴비 외에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2020년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중 수입 수산물 관리를 이관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해수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42 해수부가 지정한 21개 
품종의 수입 및 거래업자는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하고 있다.43 해당 신고서에는 신고자 정보와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품명, 원산지, 판매 내역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44 이 시스템상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이다.
21개 의무 신고 품종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이다.

그림 1: 국내 수산물 이력제 표시

출처: fish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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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시장국의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 
 
유럽연합: 

EU는 2008년 IUU 통제법을 도입하여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제도와 제3국에 대한 IUU 어업 평가 절차를 수립함.45  
수출국은 합법성,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잡는 어업에 대해 어획증명서(CC)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함. 
TraceFish 시스템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해면어업 및 양식 어업 제품의 전체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구축됐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관련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은 잠재적인 IUU 어업 또는 수산물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13개 품종에 
대한 이력 정보를 보관관리함. SIMP는 수입업자가 수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획에서 수입 통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46 2022년 11월, 미국 FDA(식품의약품청)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단계까지 이력 기록 보관을 의무화함. 신규 추적성 관리시스템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됨.47

*SIMP 13개 품종: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 crab(Atlantic)), 만새기(Dolphinfish(Mahi-mahi)),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red)), 태평양대구(Pacific Cod), 퉁돔(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
(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Yellowfin), 참다랑어
(Bluefin)

일본: 

T2022년 12월부터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산유통적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4개 품목에 대해 추적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적법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48 
2년주기로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 4개 품종: 고등어류, 태평양 꽁치(Pacific saury), 정어리(Japanese sardine), 오징어(Squid/cuttlefish species)

표 2: 한국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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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수입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문제점 

EU 및 미국, 국제NGO의 권장 KDE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은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IUU 어업 및 노동 착취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수산물을 소비하자는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4.1. 핵심정보요소(KDE) 누락

KDE는 수산물 이력 추적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다. KDE는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수산물이 생산되고 
이동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다.49 KDE는 수산물의 합법성을 결정하고 공급망의 모든 단계별로 이력을 추적하는 데 꼭 필요하다.50 
현재 CDS와 수입 STS에서 요구하는 KDE는 당시 IUU 어업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적 
압력이 작용되어 IUU 어업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어종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누락됐다.

 
어획증명제도(CDS)의 KDE

EJF 등 국제 NGO가 CDS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17개 KDE를 개발하여 2020년 초 발표했다.51 EJF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CDS는 권장 KDE 17개 중 5개(30%)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반면,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국은 각각 76%, 71%, 65%를 
충족한다.52 EU와 미국은 현재 각각의 수산물 수입 규정 기준을 개선중이며, 권장 KDE 를 대부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6개 KDE는 보완이 필요한 한편, 나머지 6개는 한국 CDS에서 빠져 있다. 빠진 6개 KDE는 IMO 번호, 호출부호(IRCS), 제품 유형, 
하역/양륙항 및 가공시설, 어구 등이다. 이 모든 것이 IUU 어업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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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MO 번호는 IUU 위험도 분석시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유 정보이다. IMO 번호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아서 일단 
번호를 발급받으면 그 선박의 국적, 소유권 정보 이력을 알 수 있다. 선명이 바뀌어도 이 번호는 폐선때까지 선박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호출부호(IRCS)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2개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영숫자 조합의 고유 ID이다. 양륙항과 양륙일자는 수산물 
어획 이후 최초로 육상 공급망으로 전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력 추적에 핵심적인 정보이다. 

가공시설 정보는 공장명, 주소, 사업자번호, 허가증 및 위생증명서 번호와 가공일자를 포함한다. 어구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어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CDS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에 관한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또는 재수출 업체명, 주소 및 전화 번호 정보도 
포함시켜서 유통단계에 모든 관계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출업체 주소와 연락정보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연락할 수 있다. CDS 상 어획 지역을 표기할 때도 어획지역이 속한 RFMO 이름 및  FAO 어업 지역 코드와 같은 세부 정보 
역시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입산 수산물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림2. 대한민국 어획증명서(CC) 

   Source: Enforcement rules of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표 3. 국가별 어획증명제도(CDS) 핵심정보요소(KDE) 비교 분석

모범사례/적용중 보완 및 개선 필요 누락/미포함

어획증명서(CC)상
핵심정보요소(KDE) 

국제NGO 
권장 사항

FAO
자발적 지침53 

유럽 연합54 미국55 일본56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간편어획증명서

누가 어선명 

고유식별번호(IMO 번호)

어선 국적

호출부호 (IRCS) 해당 없음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정보 사업장 주소

수입업자 정보 사업장 주소

무엇을 제품 유형- 냉동,냉장 등(FAO 코드)

품명 FAO 코드

어획 중량(kg) 어획/가공 
중량간 미구별

어획/가공 
중량간 미구별

가공 중량 (kg)

해상 및 항구내 전재신고 및 허가

언제 어획일자(조업기간)

어디서 어획구역 EEZ 국가 코드, 
RFMO명, FAO 지역 코드

어업허가

양륙항

가공장소

어떻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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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수입산 STS) KDE 

수입산 STS의 운영 목적은 정부가 안전한 수입 수산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모든 수입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방사능 검사 등 식품 검역을 하고 수입되며, 검역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된다. 그러나 정작 
수입산 STS KDE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방사능 세슘 함유량) 결과나 유통기한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정보는 없고, 제품명, 
원산지,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판매 내역이 전부이다. 안전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현행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KDE간의 괴리가 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주로 거래 기록에 초점을 
맞춘 KDE는 수산물의 안전성은 물론 합법성 및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수입산 STS는 국내 수산물이력제와 비교할 때 KDE 수준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미달한다. 국내산과 수입산에 요구하는 
이력 정보가 각기 다르고, 국내산 따로 수입산 따로 2개의 시스템에 정보가 분산되어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수산물 이력 
추적성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안전성 측면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 고위험 수산물은 2개의 별도 이력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4. 한국 수산물 이력관리시스템(STS)의 KDE 비교 분석

모범사례/이행중 미포함 

핵심 데이터 요소(KDE) NGO 권장 사항
국내산 수산물이력제
(국내산STS)57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
(수입산STS)

누가 선박명 

생산자(어부) 정보

고유식별변호(IMO 번호)

선박등록정보 (국적, 항구, 지자체)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정보 해당 없음

수입업자 정보 해당 없음

가공업체 정보

무엇을 제품 유형(상태: 냉동/냉장)

품명

어획 중량/가공 중량(kg)

언제 어획일(조업기간)

어디서 조업구역

어업허가 

어떻게 어구

판매내역 수입일자, 수입신고번호 해당 없음

공급 업체 정보 : 제품, 중량, 일자, 공급 업체 이름 / 
주소 / 연락처, 이력번호

구매자 정보 : 제품, 중량, 일자, 구매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이력번호 

안전성 유통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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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대만산 고위험 꽁치 수입 12건

태평양 꽁치(spp. Cololabis saira)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가장 흔한 어종으로 약 90%가 대만산이다.58 대만은 2021
년부터 미국 정부의 IUU 예비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59 대만산 꽁치는 CDS와 수입산 STS 의무 어종으로 현존하는 
수입 수산물 추적성 관리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어종이다. 그러나, EJF 조사 결과, 추적성 관리 규제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의 위험성 높은 꽁치가 제재 없이 한국에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EJ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만 회사인 안퐁리안만 수산(An Fong Lian Man 
Fisheries Co.Ltd)로부터 냉동 꽁치가 12건 수입됐다. 이 회사는 안퐁수산회사(Anfong Fishery Co.)와 주소가 동일한 
계열사이며 ANFONG No.111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60,61 이 ANFONG No.111은 면허 없이 연어를 어획하고 미보고한 
혐의로 2022년 2월 25일 불법 어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62 그 결과, 안퐁 리안만 수산회사 계열사인 안퐁 수산회사는 
대만정부로부터 미화 16,500달러(2,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63,64  

물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꽁치 중 바로 이 ANFONG No.111 선박에서 어획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만의 불법어업 전과기록을 가진 선사와 주소가 동일한 수출업체는 꽁치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어획증명서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는 문제없이 수입을 허가한 것이다.65 불법어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선사와 수출업체의 주소가 동일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획증명서상 '누가' 에 관한 정보- 수출업체의 주소 및 거래처 
정보를 얻었더라면, 해당 수입산 꽁치의 IUU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CDS 및 수입산 STS상 누락된 
KDE를 통해 범죄 배경을 가진 꽁치는 한국으로 수입되었고, 국내에 유통되었다.  

 

4.2. 과도하게 간소화된 간편어획증명서 

간편어획증명서는 20GT 미만의 어선에서 잡은 수입산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이하 ‘이석태류’)에 요구된다.66 한국이 수입하는 
이석태류는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64%), 시에라리온(11%), 세네갈(4%)의 앞바다에서 대부분 잡히므로, 한국 정부는 이석태류를 
현지 어민이 소유한 20GT 미만의 카누선이 어획한 것으로 간주한다.67 간편어획증명서는 생산자와 거래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KDE만 요구하므로 이석태류와 함께 제공되는 간편어획증명서는 쉽게 위조될 수 있고, 특히 대형 트롤 어선에서 잡은 이석태류도 
현지어민이 잡은 것으로 허위 인증될 수 있다.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우리나라 참조기와 생김새와 맛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다. 한국 
사람에게 조기/굴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침조기/침굴비' 또는 '대서양조기'로 불리면서 ‘
영광굴비' 대신 저렴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림3. 우리나라 조기와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의 비교  

참조기 (Yellow croaker/corbina) 
(spp. Larimichthys Polyactis)
우리나라 서해와 동중국해 분포. 길이는 18-40cm68

B긴가이석태 (Bobo Croaker) 
(spp. Pseudotolithus Elongatus) 
세네갈에서 앙골라까지 서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분포, 수심 50m 펄에 
서식하여 저층트롤과 정치망으로 어획. 길이는 19-47cm69

   
출처: 한국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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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대형 마트내 굴비 판매대

영광참굴비 4호 가격 55,000원 
영광참굴비 2호 가격 39,900원 

기니산 긴가이석태와 국산 굴비가 섞여서 판매 중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움/2022.7월 촬영) 

과도하게 간편화된 어획증명서 정보만으로 통과되는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IUU 어업 관련 위험이 크다. 이석태류가 서식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앞바다는 현지 어민들만 어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JF의 오랜 조사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기니아, 가나,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외국인 소유 및/또는 외국 국적 어선(
일반적으로 트롤 어선)의 불법어업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현지인의 수산자원 식량을 착취하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70 
이석태류는 수심 50m 이내 저층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획방법은 저인망 트롤(Bottom trawling)이다.71,72 상업적 저인망 
트롤은 그물을 바다 아래로 내려 끌면서 퍼가는 방식으로 해저 서식지 및 어류 개체를 파괴하고 현지인들의 카누 그물을 찢어 
버리기도 하는 등 상당히 파괴적인 어구로 알려져 있다.73

기니, 시에라리온 등 이석태류의 주요 수출국에서는 대부분 외국인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트롤 어선을 운영하거나 
현지인의 카누에서 수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74 일반적으로 이석태류는 외국인이 소유한 20GT 이상의 트롤 어선이 잡고, 
현지인의 카누로 옮겨서 해안에 돌아와 가공 및 수출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75 이 관행으로 인해 이석태류의 생산자 세탁/둔갑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석태류는 20GT 미만의 현지 카누에서 어획된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어획증명서만 
제출하면 문제없이 통과된다.

수출업체는 트롤어선과 가공시설을 모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어획증명서상 KDE만으로는 이석태류가 산업용 트롤 어선에 
의해 잡힌 것인지, 현지 어민의 카누에서 잡힌 것인지 알 수 없다. 어획일자, 어획 구역, 해상 전재 관련 정보 등에 관한 KDE가 
생략되었기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석태류가 아프리카 해양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현지 공동체의 생계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카누에서 잡은 어획물로 위장해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아프리카 이석태류의 IUU 
고위험도를 고려하면, 현재 간편어획증명서상 요구하는 KDE만으로는 수입산 이석태류의 적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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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연안에 트롤어선과 현지 카누 @EJF 

 
 

그림 5.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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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간소화된 정보 요구로 시에라리온산 고위험 이석태류 수입 34건

 
시에라리온에서 우리나라로 이석태류를 수출하는 업체 중 한국인 소유로 밝혀진 곳은 2개 회사이다 - 청강(Chung Gang 
fishing company) 및 선호수산(Sunho/Sunhu fishing company). 두 회사 모두 시에라리온에서 자체 트롤 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76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운영한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석태류는 트롤 어선과 현지 카누선에서 
조달하는데,77 두 회사 모두 2020년 시에라리온 현지 어민들에게만 조업이 허락된 연안금지수역인 (Inshore Economic 
Zone(IEZ))에서 트롤선으로 무단 조업하다가 적발된 어선이자, 과거 IUU 조업 기록이 있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 

2021년 3월, 시에라리온의 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은 이 두 업체의 자국법 이행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다고 판단, 직접 방문 검색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폐업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강수산은 2021
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석태류를 수출했으며,78 선호수산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0
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석태류를 수출했다.79,80

청강수산(가공 및 무역 회사로 등록) 대표는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켄트(Kent)에있는 페닌슐라 수산회사의 공동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81 이 회사는 IUU 어업 선박이었던 MAHAWA 라는 트롤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다.82 2018년 11
월, EJF 조사에 따르면 MAHAWA는 시에라리온과 기니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제 해양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였기에,83,84 이로 인해 MAHAWA의 선주는 기니 정부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다. 2020년 2월, MAHAWA가 
시에라리온 연안내 불법조업하는 상황이 또다시 포착되어 EJF는 이 정보를 시에라리온 및 기니 정부와 공유했다. 그러나 
당시 이 어선이 기니와 시에라리온 어느 국가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국적 상태였기에 어느 정부도 이 어선을 기소할 
수 없었다.85 선박의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한국인 소유였던 이 선박에 대해 EJF는 한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선호수산 역시 가공 및 무역 회사로 시에라리온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시에라리온에서 ‘부산11’이라는 트롤 
어선의 소유주였다.86 EJF의 2019년 현장 조사 당시 부산 11 선박이 시에라리온의 어업허가 어선 명부에 미등록 상태로 
바나나 섬 인근 시에라리온 해안 지역에서 조업 활동 중인 것을 포착했으나, 2022년 기준 현재 부산11호의 활동은 
위치를 파악하거나 추적할 수 없었다.87

트롤어선 MAHAWA 어선에서 현지인 카누로 냉동 박스를 옮겨 담고 있는 모습 (2019.1월) @E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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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한적인 적용 범위 

수입 수산물 추적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어종 - 즉 CDS 및 수입 STS 적용어종은 2021년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각각 2.1%와 12%에 
불과했다. 한국 자국법상 수입 수산물이 IUU와 연관되었는지 식별하고 규제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대다수 어종이 IUU 위험에 노출돼있고 남획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IUU 고위험 어종들은 쉽게 감시망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CDS 적용 어종은 이석태류 중에서는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 2종류 뿐이다. 불법어업 관련 
업자들은 이석태류와 비슷하면서 CDS 규제를 비껴갈 수 있는 ‘붉은이석태’로 품목을 신고하고, 감시망을 피해 한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IUU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CDS 어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JF 조사 결과에 따르면, CDS 적용을 받지 않는 어종 
중 IUU 어업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산물이 지난 2년간 99건 수입됐다. 99건 중 8건은 IUU 어업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중국 
선사로부터 수입됐다. 가나 등록 선박의 실소유주인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참치와 참치 유사종이 수입되었는데, 이 가나 등록 선박은 
가나법상 금지된 촘촘한 그물망으로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허위로 어획량을 보고한 혐의로 가나 정부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91건은 AIS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 정황상 유력한 고위험 수산물의 수입사례이다. 중국, 러시아 및 이탈리아 어선의 참치류
(39건), 명태(29건), 오징어(10건) 및 가자미류(13건)가 포함된다. 

한편, CDS와 별개로 운영되는 수입 STS는 21개 어종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제도는 수입 수산물의 적법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요소는 제외하고, 오직 국민보건 영향에 근거해 지정된다.

 
실제 사례: 가나 불법 조업선의 실소유주 중국업체, 한국으로 참치 수출 8 건 

 
2019년 6월, 중국 트롤 어선 LU RONG YUAN YU 956은 촘촘한 그물망 - 금지 어구를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로 가나 해역에서 체포되었다.88,89 이 선박이 주로 잡았던 어종은 현지 카누 어민들이 
잡는 회유성 어족 자원이자, 가나 지역 공동체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다. 이에 가나 정부는 LU RONG YUAN YU 956 
어선의 중국 실소유주에게 미화 100만불(약 13억원)의 벌금형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중국 업체는 불응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 

2020년 5월, 이 선박은 유사한 범행 혐의로 재적발되었다. 이 선박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가 처벌조치가 없었으며,90 
여전히 가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다.91 이 선박의 소유주인 롱쳉 수산회사(Rong Cheng Ocean Ltd)는 2021년 1
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황다랑어와 다랑어류 8건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출처: Chinaglobalsouth.com (2020.8.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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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JF의 선원 인터뷰와 다양한 정보원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 어업 및 노동 착취와 관련된 다랑어류(39건), 
오징어(10건), 명태(29건), 가자미류(13건)가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정보 중 개별 선박에 대한 정보 및 수입 업체, 수입 
기록은 요청시 제공 가능하다.  

 
실제 사례: 불법어업 및 노동 착취와 관련된 중국산 참치 및 오징어, 러시아산 명태, 이탈리아 및 중국산 가자미 수입 

 
참치와 다랑어류, 오징어: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간 5척의 중국어선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렸으며, 돌고래 및 해양 포유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고 죽인 것으로 의심된다. 2020년과 2021년에 이 5
척의 선박에서 일한 선원 전원이 상당 금액의 급여를 갈취당했고, 보증금 및 고용 수수료의 형태로 브로커 및/또는 
인력업체에게 뺏겼다고 보고했다. 하루에 최대 20시간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 일쑤이며, 음식과 식수가 항상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 어선 5척의 중국 선사들은 한국 정부측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참치 및 참치류, 오징어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이 고위험 선사로부터 총 39건의 
참치류, 10건의 오징어가 한국으로 수입 및 유통되었다. 

명태: AIS 분석 및 여러 정보원을 통한 EJF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조업 허가 없이 일본 EEZ에서 불법 어업한 정황이 
발견된 한 러시아 국적 어선을 소유한 러시아 선사이자 수출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명태를 29건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유통됐다.

가자미류: IUU 위험도가 높은 가자미류도 13건 한국으로 수입되었는데, 이 중 9건은 2021년 1월 기니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한 혐의를 받은 이탈리아 어선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건은 2020년 3-6월간 시에라리온에서 무단 
조업 혐의를 받은 중국 트롤 어선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어선에 잡힌 오징어 @E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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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투명성 부족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유통공급망은 아주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정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불투명한 유통망 체계이다. 수입산 STS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수산물의 안전 여부를 알아야 하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92

수입산 STS와 별개로 운영되는 국내 STS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된다. 국내 STS는 소비자가 QR코드나 수산물 이력번호를 
통해 최소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없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구체적인 원산지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합법성 및 윤리적인 측면 등으로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수산물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할 것이고, 이 정보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쉽게 
전달되어야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소비 추세와 함께 수산물 공급망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정확하고 현행화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와 수입산 수산물 이력신고제를 통합하여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관련 범죄, 어선원 노동 착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JF는 중국을 비롯한 고위험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한국 정부가 이력추적 규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IUU 어업과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추적 관리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미미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 IUU 어업 및 
어선원 노동 착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은 고갈되는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한 어선원이 겪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E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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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시장 판매대 @EJF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추적 관리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미미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 IUU 어업 및 어선원 노동 착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은 고갈되는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한 어선원이 겪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관련 범죄, 
어선원 노동 착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JF는 중국을 비롯한 고위험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력추적 규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IUU 어업과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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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언 사항
 
본문에서 제시한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4가지 주요 문제점과 실제 사례 145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역량의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
준이라는 것이다.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EJF는 각 이해당사자
에게 아래와 같은 제언 사항을 마련했다. 

 
|  해양수산부

•	 어획증명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에 17개 핵심정보요소(KDE)를 추가한다 (표3 참조).  
	 IUU 고위험 수입 수산물을 제대로 식별하고, 어획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간편어획증명서 KDE를 대폭 강화한다.  

•	 어획증명제도와 이력제 적용 어종을 확대한다. 위험도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해야 한다.  
	 위험도 분석 과정에서 어선원 인권 침해 요소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 어획증명제도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를  
	 통해 입수된 정보 중,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이력추적관리 시스템”(가칭) 
	 을 구축한다. 냉동 꽁치는 현재 어획증명제도 적용 어종이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 의무 어종이므로  
	 해당 정보를 통합하고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정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식약처 및 관세청 등  
	 부처간 협업이 필수이다.93

•	 글로벌 투명성 헌장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  수산물 판매, 무역 및 유통업체(도소매업자)  

•	 수산물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거래사(수출업체) 
	 의 제품 출처와 생산자의 조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다. PAS 1550 및 수산물 구매  
	 가이드라인은 참조하여 이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94,95

•	 글로벌 투명성 헌장을 정부가 채택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지지를 표명한다. 유효한 실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전체공개 정보가 많을수록 유통업체들이  
	 효과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	 시민단체와 함께 수산물 추적 이력 규정 강화에 지지를 표명한다. IUU 어업 및 인권 관련한 고위험 수산물  
	 수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해주어야 유통업체들은 판매 제품에 대한 ESG 리스크가  
	 줄어든다. 

|  모든 소비자

•	 구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찾고 물어본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수산물이 잡힌 바다, 잡힌  
	 방법, 잡은 업체 또는 잡은 사람과 합법적인 어획 여부, 생산 및 유통과정이 투명한지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물어본다. 

•	 시민단체 요구를 지지한다.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 실시중인 수산물  
	 이력제를 적극 이용하고, 정부가 수산물 이력 추적과 관련한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갖추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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